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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공도서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오프라인 서비스의 대체재로 많은 양의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팬데믹 시기인 지금에도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콘텐츠의 전반적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경기도 지역의 공공도서관 중 305개 도서관의 

기관대표와 담당자에게 설문하여 온라인콘텐츠 생성, 서비스, 보존까지의 전반적 관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고, 온라인콘텐츠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데믹 이후에도 공공도서관은 홍보 및 전달의 효율성을 가진 온라인콘텐

츠를 생산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활발히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서들은 공공도서관에서 

생산된 온라인콘텐츠를 ‘도서관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생산될 것임을 예측하였지만, 

전문가적 역량의 부재와 업무부담으로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서들은 주요 온라인콘

텐츠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온라인콘텐츠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고 있고, 온라인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공공도서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ABSTRACT
During the COVID-19 period, public libraries produced and provided a variety of online contents to users 

as an alternative to offline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verall management of online 

contents in public libraries in the post COVID-19 period and to provide a methodological basis for improving 

online contents management. This study surveyed the overall current state of online content management in 

305 public libraries in terms of production, services, and preservation. We also analyzed the librarian’s perception 

of the online contents management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ven after the COVID-19 period, public 

libraries are efficiently producing and providing online contents and are actively providing this through the 

library website and social media. In addition, librarians recognized that online contents produced by public libraries 

are valuable as library resources and predicted that the online content would be produced more in the future. 

Also, they faced difficulties in production and management due to a lack of professional capabilities and extra 

workload, but they have recognized the high need for online contents management. Online contents is leading 

a paradigm shift in public library services. Therefore, attention and effort to activate online content is no longer 

an option but a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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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코로나19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 12월,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의 공동 디지털콘텐츠 실무 그룹

(Joint Digital Content Working Group)이 발

표한 “변화의 필요성(The Need for Change)”

이라는 입장문에서 도서관은 디지털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엄청난 수요에 직면했다고 밝

히고 도서관에서의 디지털콘텐츠 생성과 새

로운 소통 미디어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

될 것이라 하였다(ALA, 2020). 우리나라의 

도서관도 코로나19 감염 대응 방침에 따라 폐

관, 개관, 부분 개관을 반복하였고, 팬데믹 현

황에 발맞추어 서비스 정도를 일상적, 일부, 

최소로 나누는 등 대면 서비스에 제약을 두었

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특히 공공도서관은 

비대면 온라인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시민들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소통하기 위하여 다양

한 노력을 기울였다. 즉, 공공도서관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온라인자료(전자책, 전자잡지, 

디지털 자료 등)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온라인자료를 구입하였고, 구입된 

온라인자료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

기 위하여 서비스 플랫폼을 확장․구축하였

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각종 프

로그램을 유튜브, 줌, 구글 미트, 웹엑스 등과 

같은 화상 플랫폼으로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생성된 온라

인콘텐츠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안내되었다. 더 나아가서 도

서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가상공간

에서 이용자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였다. 이로써, 코로나19 시대에 

발생한 여러 과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며,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자산

이 바로 공공도서관임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알렸다(Negron, 2022).

2023년 5월에 WHO가 팬데믹 선언을 종료

한 후에도 공공도서관은 팬데믹 시기에 제공되

었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여

전히 다양한 디지털 자료들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공공도서관은 자체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파급력은 주변부로 밀려난 듯하지만,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가속화는 ‘온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중심부에 더 강력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매년 실시하는 국가도서관 통계에서는 이전까

지 없었던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온라인’ 

부분을 2020년부터 추가 지표로 지정하여 2021

년 공공도서관 ‘온라인 프로그램’ 강좌 수가 

13,143건으로 전년 대비 119.7% 증가되는 현

상을 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영국의 민

간 싱크탱크 네스타(Nesta)는 팬데믹이 한창

인 2020년에 ‘포스트 팬데믹이 되어도 과거의 

노멀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예측하였는데

(Nesta, 2020), 현재 공공도서관의 온라인콘텐

츠 서비스 분야는 뉴노멀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공공도서관이 제작한 온라인콘텐츠

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오프라인 서비스의 

대체재로 도서관 서비스의 중심역할을 한 것으

로 보인다. 그렇다면 포스트 팬데믹 시기인 현

재에, 도서관에서도 뉴노멀이 당연하게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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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팬데믹 

시기에 활성화된 공공도서관 온라인콘텐츠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 

제작하는 콘텐츠의 유형과 형태는 무엇이고 누

가 주로 생산하는가?’, ‘생산된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콘텐츠 

생산 및 관리에 발생하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

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소통

하거나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기 위해 자체적으

로 제작한 콘텐츠를 온라인콘텐츠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린 다음, 공공도서관의 온라인콘텐츠

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 도서관 오프라인 

서비스의 대체재로서 역할이 한시적이었는지 

아니면 뉴노멀인 현재에도 지속 가능한 대체재

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

어 본 연구는 온라인콘텐츠의 관리현황 및 온

라인콘텐츠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여 앞으로의 온라인콘텐츠를 활성화하고 관

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적 토대를 제공하

고자 한다. 

1.2 온라인콘텐츠의 정의

2000년대에 들어서서 디지털시대가 대두됨

에 따라 ‘콘텐츠’라는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2002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제정되고, 2005년에는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1.0’이라는 국가 표준이 

제정되면서 콘텐츠라는 용어는 보편화되기 시

작하였다. 일찍이 박시한, 한미정(2007)은 콘

텐츠는 문자, 소리, 영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의 내용물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유통(전

달) 형태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

된다고 하며 오프라인콘텐츠(출판물)와 온라

인콘텐츠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황서

이, 박정배, 김문기(2020)는 콘텐츠는 ‘내용’을 

의미하므로 이를 담아내고 다중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형식’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는 디지털 매체에 담

겨진 콘텐츠를 지칭한다고 하였다. 최근 2023년

에 개정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법률 제19592

호)과 2022년에 개정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

행령(법률 제31826호)에서는 콘텐츠를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로 

간주하고 있으며, 콘텐츠의 이용 및 보존에 있

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

작 또는 처리된 것을 디지털콘텐츠로 지칭하고 

있다. 

다만, 1990년대부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디

지털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온 도서관은 온

라인상에서 디지털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

조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일찍이 온라

인자료로 불러왔다. 즉 2000년대 초반까지도 

대다수 도서관이나 학자들은 온라인자료를 도

서관이 계약하거나 구입한 전자책이나 오디오

북, 사이버학습자료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

용했지만(남영준, 최성은, 2011; 신은주, 2005; 

양승의, 2010; 이정혜, 2011),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자료를 디지털 자원으로 간주하여 콘텐

츠나 디지털콘텐츠로 부르기 시작하였다(곽철

완, 2015; 노영희, 강필수, 김윤정, 2021; 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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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2016). 이처럼 도서관에서는 외부에서 구입

하거나 자체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모든 형태의 전자자료를 ‘온라인자료’, 또는 ‘콘

텐츠’나 ‘디지털콘텐츠’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외부에서 제작되어 서비스 

권한이 도서관이 아닌 생산기관에 있는 디지

털자원과 도서관 자체제작 디지털자원을 각각 

분리하여 다른 이름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자체제작 콘텐츠의 역할과 관리가 

외부 제작 콘텐츠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정보 및 프로

그램을 서비스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온라인콘텐츠’로 정의한 다음, 이러

한 콘텐츠 즉, 공공도서관에서 제작된 온라인

콘텐츠에 국한하여 생산 및 관리 실태를 분석

하였다.

1.3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이용자와 온라인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자체 제작된 온라인콘텐츠만을 대상으로 실태

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자료나 도서관 

콘텐츠와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다

양한 측면에서, 즉 콘텐츠의 구입 및 접근 효율

화, 콘텐츠의 관리와 보존, 콘텐츠 서비스 만족

도 분석, 새로운 콘텐츠 유형 소개 등에서 진행

되어왔으나 본 연구 주제인 공공도서관에서 자

체적으로 제작한 온라인콘텐츠를 중심으로 분

석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온라인콘텐츠를 국한하여 분석한 논문은 다음

과 같다.

Feltner-Reichert, Garrett, Phillips(2009)는 

지역도서관이 수집한 편지, 사진, 일기 등을 기

반으로 독특한 지역 콘텐츠를 생산하여 이용자

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고, 이들은 도서관

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도서관의 전통적인 검색 

채널을 통해서는 검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한 콘텐츠가 검

색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포맷을 적용하여 보

존하고 콘텐츠를 공유하라고 주장하였다. Conrad 

(2017)는 공공도서관에서 생성되는 온라인콘

텐츠로, Los Gatos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시집

과 e-북 활용 교육프로그램, Alice Springs 공

공도서관의 지역 사회 특화 콘텐츠, BiblioTech 

Digital Library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와 요리

법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공도서관의 디지

털 출판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는 발전된 기술

을 활용하여 도서관이 스스로 지역문화 콘텐츠

를 생산하여 지역 사람들과 다양하게 소통하는 

것이 소외된 지역민을 도서관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고 이러한 자체제작 콘텐츠 제공은 커뮤

니티와의 새로운 방식에서의 소통임을 강조하

였다. 또한 King(2018)은 도서관의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도서관의 비디

오 제작을 권고하면서, 도서관에서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의 종류로 트레일러, 뉴스, 인터뷰, 

스토리타임, 도서리뷰, 비하인드, 생중계 녹화 콘

텐츠 등을 들었다. King은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

해서 사서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 어려

움이 있지만, 이용자와 도서관을 연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콘

텐츠를 제작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동영

상 생산 매뉴얼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도서관의 웹진 출판이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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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하여 제작된 콘텐츠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노동조와 민숙희(2010)

는 국내 4년제 대학도서관에서 제작되고 있는 

웹진의 구성과 콘텐츠의 내용을 비교․분석하

였다. 웹진에는 도서관 공지 및 소식, 학술 DB 

활용, 신착도서, 추천도서, 정보 활용, 서평, 도

서관 이용 팁(tip), 테마/특집, 서비스 정보, 퀴

즈, 한마디(칼럼), 행사/이벤트 등과 같은 12가

지의 내용이 제공되고 있었고, 이 중에서 공지 

및 소식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서비스 정보, 도서관 이용 팁, 테마/특집, 

추천도서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

다. 연구에서는 도서관이 웹진을 제작하는 이유

는 도서관 홍보의 주된 도구로써 활용하기 위함

을 알 수 있었다. 최연진, 정연경(2013)은 소통

이 부족한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은 타인과의 소통에 대

한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면서, 이제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

하였다. 이용자들이 도서관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로부터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최신 정보

의 신속한 제공임을 밝히고 공공도서관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통하여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온라인콘텐츠의 생산과 관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지만, 

도서관에서 제작하는 콘텐츠의 다양화 방안뿐

만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방식과 제공방식을 제

안하는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지는 온라인콘텐츠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는 앞

으로 온라인콘텐츠를 활성화하고 체계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

인다. 

2. 연구방법 

2.1 설문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콘텐츠 생산 및 제공 실태

와 관리 방안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을 파악

하고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표집을 실

시하였다. 먼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을 이

용하여 ‘2022년(’21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등록된 총 

495개의 공공도서관을 일차적으로 파악하였

고, 이차적으로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서 

도서관의 규모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5,500

㎡ 이상을 대형 도서관으로, 2,500㎡~5,500

㎡ 미만을 중형, 그리고 나머지 2,500㎡ 미만 도

서관을 소형으로 계층화하여 층화표집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495개의 공공도서관 중 대형이 

58개관(11.7%)이며 중형 147개관(29.6%), 그

리고 소형 도서관은 290개관(58.5%)으로 파

악되었다. 따라서 표집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형과 중형 도서관은 205개관 전체를 본 연

구의 설문대상으로 모두 선정하고 소형 도서

관의 경우는 체계적 표집을 통해 100개관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선정된 총 305개관의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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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기관 대표와 담당자를 선

정한 후 2023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설문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저조하여, 다시 2차적으로 2023년 7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담당자 연락처가 수집된 사서

들에게 직접 설문 링크를 전송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서수는 총 140명

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온라인콘

텐츠의 실태와 사서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은 일반사항, 소속된 도서

관의 온라인콘텐츠 생산 실태, 소속된 도서관의 

온라인콘텐츠 관리 실태, 온라인콘텐츠 관리에 

대한 인식 등이다(<표 1> 참조). 또한, 온라인콘

텐츠라는 용어가 도서관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

용되고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파악하였기 때문

에, 설문응답자에게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온라인콘텐츠의 개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

다. 따라서 설문지 상단에 온라인콘텐츠의 개념 

및 범위 등을 명시하여 응답자의 혼동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사서가 소속한 도서관 규모에 따

라 응답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응

답 건수를 도서관 규모별(대, 중, 소)로 정리

하여 비교․분석하여 3장에 정리하였고, 온라

인콘텐츠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은 소속한 도

서관 규모뿐만 아니라 사서의 경력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두 가지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4장에 정리하였다. 특히 인식

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소속 도서관 규모

와 경력으로 나누어진 세 개의 집단을 통계적

으로 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다만, 

세 집단의 규모가 서로 다르고 정규분포를 이

룬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정규성 가

정이 만족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비모수 검정

법인 Kruskal-Wallis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세 

집단을 비교하였다. 

2.2 응답자 특징

본 설문에 응답한 140명의 사서는 2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 중 67명

(47.9%)이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52명(37.1%)이 참고

봉사 및 정보서비스 업무를, 49명(35%)이 홍

보 및 행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하였

구분 설문내용 측정방법 문항수

일반사항 소속(도서관명), 담당분야, 경력  없음 3

온라인콘텐츠

생산 실태

온라인콘텐츠 생산, 담당부서, 담당직원 여부 가/부 3

주요 생산형태, 생산유형, 생산자 유형, 생산 장점 우선순위 4

온라인콘텐츠

관리 실태

제공 방식, 유형별 관리 방식 복수응답 2

등록 및 저장 방식, 유형별 관리 희망 방식 복수응답 2

관리해야 하는 주된 이유 우선순위 1

온라인콘텐츠

생산과 관리 인식

생산 장애요인, 관리 장애요인 복수응답 2

관리지침의 필요성, 생산량 변화 및 생산량 예측 리커트 척도 3

서비스나 관리에 대한 기타 의견 없음 1

<표 1> 설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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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소속 공공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응

답자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대규모 소속은 26명

(18.6%), 중규모 소속은 50명(35.7%), 소규모 

소속은 64명(45.7%)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

로 보았을 때 서울․경기 지역 공공도서관의 비

율이 대형 11.7%, 중형 29.6%, 소형 58.5%이므

로 응답자의 분포도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

명되었다. 한편, 온라인콘텐츠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이 경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응답한 사서들의 경력을 세 개의 그룹으로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경력을 중심으로 보면 15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서는 21명(15%)이고, 

5년에서 15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사서는 78명

(55.7%)이며,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사서는 41명(2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온라인콘텐츠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

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모두 소속

도서관에서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담당부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는 45명(32%), 담당직원이 있다고 답한 응답

자는 92명(66%)이었다. 이로써, 부서 조직도

나 담당업무에는 명시되지 않고 있지만, 온라

인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의 비율이 34%

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대규모 도서

관일수록 부서와 담당자가 있는 비율이 높았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부서있음’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담당있음’에서는 중규모와 소규

모 도서관에 소속한 사서들의 응답은 일정 비

율을 유지하고 있었다(<표 3> 참조).

항목 구분 응답자수 항목 분류 구분 응답자수

주 

업무 

분야

수서 36

도서관 

규모*

대 연면적 5,500㎡ 이상 26

자료조직 17
중 연면적 2,500㎡ - 5,500㎡ 50

참고봉사/정보서비스 52

소 연면적 2,500㎡ 미만 64프로그램 67

홍보 및 행사 49

경력**

상 15년 이상 21

시스템/전산 10
중 5년 이상 - 15년 미만 78

총괄운영 28

하 1년 이상 - 5년 미만 41행정 26

 *국가도서관표준 통계 기준에 따라 공공도서관 규모를 대중소로 분류하였음.

**공공도서관 응답자 경력을 상중하로 분류하였음.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항목 대(N=26) 중(N=50) 소(N=64) 전체(N=140)

부서
담당부서가 있다 17(65%) 15(30%) 13(20%) 45(32%)

담당부서가 없다 9(35%) 35(70%) 51(80%) 95(68%)

직원
담당직원이 있다 21(81%) 33(66%) 38(59%) 92(66%)

담당직원이 없다 5(19%) 17(34%) 26(41%) 48(34%)

<표 3> 온라인콘텐츠 담당 부서, 담당직원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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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콘텐츠 실태분석

3.1 온라인콘텐츠 생산 실태

3.1.1 생산형태

웹상에서 제공되는 온라인콘텐츠를 국립중앙

도서관에서는 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로 구분하였지만, 실제 웹상에서 제공

되는 파일의 형식은 동영상(AMV, MPEG...), 

오디오(MP3, WAV, PCM...), 그리고 이미지

(JPG, PDF, PNG, GIF...)로 구분된다. 그러

나 낱장으로 구성된 이미지 자료와 이미지 형

태지만 문자자료인 전자책과 웹진을 구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온라인콘텐츠 생산형태를 동

영상, 오디오, 이미지, 전자책, 웹진으로 구분하

였다. 

온라인콘텐츠 생산형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제작하는 온라인콘텐츠

의 형태는 이미지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으로는 동영상 형태의 온라인콘텐츠였고, 웹진

과 오디오 형태의 콘텐츠는 미미하게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은 모든 도서관에서 생

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로서는 응답자

들이 속한 도서관이 온라인 출판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생산형태의 

도서관 규모별 순위를 분석한 결과 가중치 값

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 순위

는 같았다(<표 4> 참조). 

3.1.2 생산유형

ALA는 도서관에서 제작하는 온라인콘텐츠

의 내용별 유형으로는 안내자료, 홍보자료, 활동

기록(비하인드 스토리, 인터뷰영상 등), 북트레

일러, 지역문화콘텐츠, 뉴스자료, 생중계자료, 녹

화자료 등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King,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ALA가 제시한 8가지의 

온라인콘텐츠 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소속 공공도

서관이 주로 생산하여 서비스하는 유형이 무엇인

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규모와 상관없

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 유형은 ‘홍보자료(1.47)’

와 ‘안내자료(0.74)’였고, 그다음은 ‘활동기록

(0.26)’과 ‘지역문화콘텐츠(0.17)’이었다. 전체

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대규모 도서

관과 중․소규모 도서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

인 것은 ‘생중계자료’이었다. 공공도서관은 대

면 서비스가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문화프로

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프로그

램을 제작하거나 소수 정예의 인원으로 문화

형태
대(N=26) 중(N=50) 소(N=64) 전체(N=140) 전체

순위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동영상 6 11 0.88 10 22 0.84 8 33 0.77 24 66 0.81 2

오디오 0 2 0.08 3 2 0.16 0 6 0.09 3 10 0.11 4

이미지 19 5 1.65 36 11 1.66 51 7 1.70 106 23 1.69 1

전자책 0 0 0.00 0 0 0.00 0 0 0.00 0 0 0.00 5

웹진 1 4 0.23 1 12 0.28 5 13 0.36 7 29 0.31 3

 *응답수(빈도)

**가중치값: (1순위 빈도 x 2 + 2순위 빈도 x 1)/N, 최대값=2

<표 4> 온라인콘텐츠 생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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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생중계하여 콘텐츠

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장

비, 인적요소, 예산 등과 같은 인프라가 필요한

데, 대규모 도서관은 이러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지역문화콘텐츠’가 8가지 유형 중 4

위를 차지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자

원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등 지역문화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표 

5> 참조).

3.1.3 생산자 유형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미술그래픽), 편집(언어), 코딩(컴퓨팅 기술)

과 같은 문헌정보학 역량 이외에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서관은 온라인콘텐츠를 생산

하는 담당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품질 콘텐

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기

도 한다. 본 연구는 고품질 온라인콘텐츠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적자원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콘텐츠의 생산은 주로 ‘내부직원

(1.69)’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순위와 3

순위가 ‘외부전문가(0.42)’와 ‘자원봉사자(0.39)’

이지만 내부직원과 큰 차이가 있었다. 다만, 도

서관 규모가 클수록 ‘내부직원’의 의존도 비율

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6> 참조).

유형
대(N=26) 중(N=50) 소(N=64) 전체(N=140) 전체

순위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안내자료 5 7 0.65 10 22 0.84 11 23 0.70 26 52 0.74 2

홍보자료 14 7 1.35 29 15 1.46 41 16 1.53 84 38 1.47 1

활동기록 0 4 0.15 2 3 0.14 3 20 0.41 5 27 0.26 3

북트레일러 1 2 0.15 3 5 0.22 2 3 0.11 6 10 0.16 5

지역문화콘텐츠 4 2 0.38 2 2 0.12 4 0 0.13 10 4 0.17 4

뉴스 0 1 0.04 1 2 0.08 1 4 0.09 2 7 0.08 7

생중계 2 0 0.15 0 2 0.04 3 0 0.09 5 2 0.09 6

녹화 0 1 0.04 1 0 0.04 0 1 0.02 1 2 0.03 8

 *응답수(빈도)

**가중치값: (1순위 빈도 x 2 + 2순위 빈도 x 1)/N, 최대값=2

<표 5> 온라인콘텐츠 생산유형

생산자
대(N=26) 중(N=50) 소(N=64) 전체(N=140) 전체

순위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내부직원 16 6 1.46 37 8 1.64 54 9 1.83 107 23 1.69 1

프로그램 참여자 2 6 0.38 3 9 0.30 5 11 0.33 10 26 0.33 4

자원봉사자 3 5 0.42 4 16 0.48 4 11 0.30 11 32 0.39 3

지역커뮤니티 1 0 0.08 1 1 0.06 0 11 0.17 2 12 0.11 5

외부전문가 3 6 0.46 5 11 0.42 5 16 0.41 13 33 0.42 2

 *응답수(빈도)

**가중치값: (1순위 빈도 x 2 + 2순위 빈도 x 1)/N, 최대값=2

<표 6> 온라인콘텐츠 주요 생산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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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생산이유

공공도서관이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는 이

유는 대면이나 오프라인의 방식과 비교해서 다

른 장점이 있을 것이라 보고, 본 연구는 사서들

이 온라인콘텐츠 생산 장점을 무엇으로 보고, 

어떤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는지를 조

사하였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홍보의 효과성

(1.09)’, ‘정보전달의 효율성(0.76)’, ‘정보접근의 

편리성(0.52)’, ‘이용자의 흥미유발성(0.45)’, 정

보의 재사용성(0.17) 순으로 장점이 있다고 응

답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사서들은 생산자 측면

의 장점을 이용자 측면에서의 장점보다 우선적

으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소․중규모 도서관 사

서들과 다르게 대규모 도서관 소속의 사서들은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는 장점으로, ‘정보접근

의 편리성’보다는 ‘정보의 재사용성’을 높게 평

가하였는데, 역시 이용자 측면보다는 생산자 측

면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7> 

참조). 

3.2 온라인콘텐츠 제공과 관리 실태

3.2.1 제공방식

공공도서관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함에 

따라 온라인콘텐츠의 생산이 증가했을 뿐만 아

니라, 동시에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접근 채널

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

관이 생산한 콘텐츠를 어떤 채널을 통해 제공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도서관 규모와 상

관없이 대부분 공공도서관은 ‘홈페이지(35%)’, 

‘기관 계정 소셜미디어(27%)’, ‘유튜브(22%)’

에서 온라인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즉, 상위 3개 채널이 84%로 압도적인 결

과를 보였고, 다음으로 카카오플러스채널(7%), 

문자메시지(6%), 직원 계정 소셜미디어(3%)

의 이용은 미비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용자 개

개인에게 보내는 도서관 카카오플러스채널과 문

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중․

소규모 도서관이 대규모 도서관보다 모바일 메

시지 채널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중․소규모 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대

규모 이용자 수보다는 적어 모바일 메시지를 활

용하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영상과 생중계를 다른 규모의 도서관보

다 더 많이 생산하는 대규모 도서관 역시 생중

계와 동영상 제공에 강점이 있는 ‘유튜브’ 방식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8> 

참조).

생산 목적
대(N=26) 중(N=50) 소(N=64) 전체(N=140) 전체

순위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정보접근의 편리성 0 4 0.15 9 9 0.54 17 8 0.66 26 21 0.52 3

이용자의 흥미유발성 4 7 0.58 4 13 0.42 4 19 0.42 12 39 0.45 4

정보전달의 효율성 9 6 0.92 14 11 0.78 14 15 0.67 37 32 0.76 2

홍보의 효과성 11 7 1.12 20 14 1.08 25 19 1.08 56 40 1.09 1

정보의 재사용성 2 2 0.23 3 2 0.16 4 2 0.16 9 6 0.17 5

 *응답수(빈도)

**가중치값: (1순위 빈도 x 2 + 2순위 빈도 x 1)/N, 최대값=2

<표 7> 규모별 온라인콘텐츠 생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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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채널(방식) 대(N=26) 중(N=50) 소(N=64) 전체(N=140) 전체 순위

도서관 홈페이지 19(34%) 41(33%) 55(36%) 115(35%) 1

유튜브(YouTube) 16(28%) 28(22%) 31(20%) 75(22%) 3

기관 계정 소셜미디어 15(26%) 32(26%) 45(29%) 92(27%) 2

직원 계정 소셜미디어 3(5%) 6(4%) 0 9(3%) 6

도서관 카카오플러스채널 1(2%) 11(9%) 13(9%) 25(7%) 4

문자메시지(SMS) 3(5%) 7(6%) 10(6%) 20(6%) 5

복수 응답의 총수 57(100%) 125(100%) 154(100%) 336(100%)

<표 8> 규모별 온라인콘텐츠 제공방식
복수응답(%)

3.2.2 유형별 관리방식

일반적으로 수서업무나 자체제작을 통하여 

도서관에 자료가 입수되면, 도서관은 등록, 분

류/목록(조직), 저장 등의 작업을 거쳐 궁극적

으로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공공

도서관이 생산된 온라인콘텐츠를 관리하고 있

는지, 만약 관리하고 있다면 어떠한 수준으로 

관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9>에서 나타났듯이, 온라인콘텐츠를 생

산하고 있으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사

서는 약 40명으로 28%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온라인콘텐츠 유형별로 관리하지 않다고 

응답한 수는 달랐다. 즉, 생중계를 관리하지 않

고 있다는 사서는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는 58명이 뉴스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하여, 홍보자료, 활동기록, 

안내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서

의 수(평균 21명)는 적었다. 

다음으로, 관리한다고 응답한 사서들을 토대

로 유형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

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은 온라인콘텐츠를 

관리하는 방식 중 ‘저장’과 ‘등록’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분류’와 ‘목록(조직)’ 작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

직’ 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저장은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저장이라기보다는 생산 후 생

산자나 부서가 등록하여 보유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온라인콘텐츠를 

이용자의 활용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생산자나 

생산부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자료로 취급

하고 이에 대응하는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장’을 많이 하는 콘텐츠 유형은 

녹화자료(48.3%), 활동기록(47.4%), 생중계자

료(46.7%)이었고, ‘조직’을 가장 많이 하는 유

형으로는 지역문화콘텐츠(11.4%)임을 알 수 

항목 안내자료 홍보자료 활동기록
북트레

일러

지역문화

콘텐츠
뉴스 생중계 녹화 평균

관리함 119(89%) 127(93.4%) 112(84.6) 93(71.5%) 98(72.9%) 82(64.4%) 79(60.1%) 94(71.6%) 100.5(71.8%)

관리안함 21(11%) 13(6.6%) 28(15.4%) 47(28.5%) 42(23.1%) 58(35.6%) 61(39.9%) 46(28.4%) 39.5(28.2%)

<표 9> 유형별 관리 여부
응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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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 저장과 등록을 비슷하게 하는 유형

은 안내자료와 홍보자료이고, 저장과 등록하는 

비율에 비하여 검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유형은 활동기록(18.2%)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3.2.3 등록 및 저장 방식

공공도서관이 온라인콘텐츠를 관리하기 위

하여 가장 많이 실행하고 있는 등록과 저장을 

실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11>에 나타났듯이, 온라인콘텐츠 등록은 게

시판 및 공지사항 등에 탑재하는 ‘홈페이지 등

록(38%)’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다음으

로는 온라인 외부 플랫폼을 활용한 클라우드 

등록 방식인 ‘플랫폼 등록(33%)’, 워드프로세

스나 엑셀 등 표의 형태로 관리하는 ‘리스트 등

록(15%)’, 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에 정식으로 

입력하는 ‘시스템 등록(10%)’ 순으로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대규모 도서관은 ‘플

랫폼 등록’ 방식을, 중규모 도서관은 ‘플랫폼 등

항목
안내자료

(N=119)

홍보자료

(N=127)

활동기록

(N=112)

북트레

일러

(N=93)

지역문화

콘텐츠

(N=98)

뉴스

(N=82)

생중계

(N=79)

녹화

(N=94)

등록 58(34.1%) 63(34.2%) 40(26%) 36(30.5%) 41(29.3%) 32(30.5%) 33(35.9%) 38(32.8%)

저장 62(36.5%) 65(35.3%) 73(47.4%) 48(40.7%) 52(37.1%) 40(38.1%) 43(46.7%) 56(48.3%)

조직 6(3.5%) 7(3.8%) 13(8.4%) 4(3.4%) 16(11.4%) 7(6.7%) 4(4.3%) 4(3.4%)

검색 44(25.9%) 49(26.6%) 28(18.2%) 30(25.4%) 31(22.1%) 26(24.8%) 12(13.0%) 18(15.5%)

복수 응답의

총수
170 184 154 118 140 105 92 116

<표 10> 유형별 관리방식 분포
복수응답(%) 

방식 대(N=26) 중(N=50) 소(N=64) 전체(N=140)
전체

순위

등록

리스트 등록 6(15%) 14(17%) 12(14%) 32(15%) 3

시스템 등록 6(15%) 9(11%) 6(7%) 21(10%) 4

홈페이지 등록 12(30%) 28(35%) 38(44%) 78(38%) 1

플랫폼 등록 14(35%) 28(35%) 27(31%) 69(33%) 2

등록안함 2(5%) 2(2%) 4(4%) 8(4%) 5

복수 응답의 총수 40(100%) 81(100%) 87(100%) 208(100%)

저장

서버저장 9(20%) 26(27%) 22(21%) 57(23%) 2

별도저장 10(23%) 17(18%) 28(26%) 55(22%) 3

PC저장 12(27%) 34(35%) 38(35%) 84(34%) 1

스크랩저장 3(7%) 7(7%) 3(3%) 13(5%) 5

클라우드저장 7(16%) 11(12%) 14(13%) 32(13%) 4

저장안함 3(7%) 1(1%) 2(2%) 6(3%) 6

복수 응답의 총수 44(100%) 96(100%) 107(100%) 247(100%)

<표 11> 등록 및 저장 방식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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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과 ‘홈페이지 등록’ 방식을, 소규모 도서관

은 ‘홈페이지 등록’ 방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

었다.

한편, 공공도서관의 온라인콘텐츠 저장 방식

은 업무용 PC에 저장하는 ‘PC저장(34%)’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온라인콘텐츠를 도서관

이나 상위기관의 내부 서버에 저장하는 ‘서버저

장(23%)’, 외장하드나 USB 등에 저장하는 ‘별

도저장(22%)’ 순으로 저장하고 있었다. 인쇄물

의 형태로 저장하는 ‘스크랩저장’을 하고 있다

는 응답 비율이 5%나 있었고, ‘저장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3%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3.2.4 유형별 앞으로의 관리방식

현재 관리방식은 <표 10>에서 나타났듯이 

‘등록’과 ‘저장’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앞으로

의 관리 계획은 다를지 모른다는 전제 아래, 사

서들에게 앞으로 채택할 온라인콘텐츠 관리방

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관리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28.2%에서 7.3%으로 많이 낮아진 것으

로 나타났고(<표 12> 참조), ‘조직’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응답한 수가 눈에 띄

게 증가했다(<표 13> 참조). 

특히, ‘앞으로 조직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서

는 318명으로 421% 증가하였고, ‘검색’인 경우

에도 238명 응답에서 419명 응답으로 106%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콘텐츠

를 분류․목록하는 ‘조직’ 관리업무를 수행하

겠다는 비율은 가장 낮았고, ‘저장’과 ‘검색’ 업

무를 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

났다. 이로써 설문에 응답한 사서들은 온라인

콘텐츠의 앞으로의 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

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3> 

참조). 

항목 안내자료 홍보자료 활동기록
북트레
일러

지역문화
콘텐츠

뉴스 생중계 녹화 평균

관리함 135(97.8%) 135(97.8%) 134(97.4%) 131(96%) 136(98.4%) 118(89.2%) 122(90.7%) 127(93.7%) 129.8(92.6%)

관리안함 5(2.2%) 5(2.2%) 6(2.6%) 9(4%) 4(1.6%) 22(10.8%) 18(9.3%) 13(6.3%) 10.2(7.3%)

<표 12> 앞으로의 관리 여부
응답수(%)

항목
안내자료

(N=135)

홍보자료

(N=135)

활동기록

(N=134)

북트레

일러

(N=131)

지역문화

콘텐츠

(N=136)

뉴스

(N=118)

생중계

(N=122)

녹화

(N=127)

등록 50(22.6%) 47(21.2%) 48(21.1%) 42(19.6%) 48(19.5%) 35(19.3%) 37(21%) 40(20.6%)

저장 71(32.1%) 70(31.5%) 75(32.9%) 60(28%) 65(26.4%) 51(28.2%) 63(35.8%) 71(36.6%)

조직 29(13.1%) 41(18.5%) 47(20.6%) 40(18.7%) 61(24.8%) 40(22.1%) 29(16.5%) 31(16%)

검색 71(32.1%) 64(28.8%) 58(25.4%) 72(33.6%) 72(29.3%) 55(30.4%) 47(26.7%) 52(26.8%)

복수 응답의

총수 
221(100%) 222(100%) 228(100%) 214(100%) 246(100%) 181(100%) 176(100%) 194(100%)

<표 13> 유형별 앞으로의 관리방식 분포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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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관리 이유

도서관에서 디지털형태의 콘텐츠 관리는 인

쇄자료 관리와는 방식면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콘

텐츠가 ‘정보적 활용가치’, ‘도서관 자원으로서

의 가치’, ‘서비스에 대한 기록적 가치’, ‘서비스

결과의 활용가치’, ‘이용자요구를 반영한 행위

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사서들은 어떠한 가

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조사하여 실제 

사서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온라인콘텐츠를 관

리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사서

들은 소속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온라인콘텐

츠를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콘텐츠가 

도서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

(0.93)'이라고 하였다. ‘도서관 자원으로서의 가

치’를 제외하고, 대규모 도서관 소속의 사서들은 

‘기록적 가치’, ‘서비스 결과의 가치’, ‘정보적 활

용 가치’ 순으로 그 이유를 선택한 반면, 중규모 

도서관에 소속된 사서들은 ‘정보적 활용가치’와 

‘기록적 가치’, ‘서비스 결과의 가치’, ‘이용자 수

요 반영 가치’ 순으로 그 이유를 선택하였다(<표 

14> 참조).

온라인콘텐츠 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

과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은 온라인콘텐츠

를 ‘도서관 홈페이지’ 상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

였고, 업무용 PC에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대다수 사서가 온라인

콘텐츠를 단순히 본인 PC에 저장하거나 등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콘텐츠를 조직하여 

다른 디지털자료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시스템 

안에서 통합 검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

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계

획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다수 사

서가 온라인콘텐츠를 ‘도서관 자원’으로 인식하

고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증명

해 주었다.

4. 온라인콘텐츠 인식분석

4.1 장애요인 분석

4.1.1 생산의 장애요인

도서관에서의 온라인콘텐츠 생산은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로 간주되

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서들은 생산에 어려

관리이유
대(N=26) 중(N=50) 소(N=64) 전체(N=140) 전체

순위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정보적 활용가치 6 4 0.62 17 4 0.76 19 16 0.84 42 24 0.77 2

도서관 자원으로서의 가치 8 7 0.88 12 24 0.96 21 17 0.92 41 48 0.93 1

서비스에 대한 기록적 가치 5 8 0.69 15 8 0.76 14 19 0.73 34 35 0.74 3

서비스 결과의 활용가치 6 5 0.65 4 9 0.34 2 8 0.19 12 22 0.33 4

이용자 요구의 활용적 가치 1 2 0.15 2 5 0.18 8 4 0.31 11 11 0.24 5

 *응답수(빈도)

**가중치값: (1순위 빈도 x 2 + 2순위 빈도 x 1)/N, 최대값=2

<표 14> 관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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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고 있다(Osuigwe, 2020). 본 연구는 온

라인콘텐츠 생산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즉 온

라인콘텐츠 생산의 장애요인을 공공도서관의 

사서에게 설문하였다. <표 15>와 같이, 사서들

은 소속된 도서관의 규모와 경력과는 무관하게 

‘전문 인력 부재(21%)’와 ‘비용 부족(14%)’, 

‘인프라 제작장비 지원부족(11%)’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도서관에서

는 이러한 콘텐츠(생산)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 내부직원의 개인적인 관

심이나 능력에 의존해서 생산하는 실정이다”라

고 피력한 사서의 의견처럼 온라인콘텐츠의 생

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 능력을 갖춘 인력

이 도서관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기관의 의지 부족

(4%)’은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10위로 나타났

는데, 전문 인력 부재와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

고 콘텐츠 생산에 대한 도서관의 의지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4.1.2 관리의 장애요인

온라인콘텐츠 관리 장애요인에서는 전체적

으로 ‘업무 부담(42%)’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관리지침이나 정책부재

(32%)’ 순이었다. 또한, 온라인콘텐츠가 ‘정보

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식한 사서는 16명

(7%)이었고, ‘따로 관리하고 보존할 만한 가치

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서는 40명(17%)이었다. 

또한,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사서들은 ‘관리

지침이나 정책의 부재’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경력이 그보다 적은 사서

들은 ‘업무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답

하였다. 중간 경력의 한 사서는 “인력과 예산이 

온라인콘텐츠 생산과 관리에 절대적이므로 충

분한 지원 없이 관리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 지적한 반면, 경력이 많은 한 사서는 “관리

생산의 장애요인

도서관 규모 사서 경력
전체

(N=140) 전체

순위대

(N=26)

중

(N=50)

소

(N=64)

상

(N=21)

중

(N=78)

하

(N=41)
빈도(비율)

기관의 의지 부족 2(3%) 3(2%) 9(5%) 2(3%) 6(3%) 6(5%) 14(4%) 10

전문 인력 부재 11(16%) 33(23%) 43(22%) 16(26%) 47(21%) 24(20%) 87(21%) 1

비용 부족(예산) 9(14%) 23(16%) 25(13%) 10(16%) 33(15%) 14(11%) 57(14%) 2

정책이나 매뉴얼의 부재 6(9%) 9(6%) 11(6%) 2(3%) 15(6%) 9(8%) 26(6%) 9

이용자 요구분석 부재 8(12%) 15(10%) 8(4%) 1(1%) 16(7%) 14(11%) 31(8%) 8

인프라(제작 장비) 지원부족 8(12%) 13(9%) 22(12%) 10(16%) 26(12%) 7(6%) 43(11%) 3

인프라(소프트웨어) 지원부족 5(8%) 9(6%) 21(11%) 8(14%) 20(9%) 7(6%) 35(9%) 6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부족 5(8%) 15(10%) 17(8%) 5(8%) 20(9%) 12(10%) 37(9%) 5

경험 부족 6(9%) 14(9%) 14(7%) 3(5%) 19(8%) 12(10%) 34(8%) 7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의 문제 6(9%) 14(9%) 22(12%) 5(8%) 22(10%) 15(13%) 42(10%) 4

복수 응답의 총수
66

(100%)

148

(100%)

192

(100%)

62

(100%)

224

(100%)

120

(100%)

406

(100%)

<표 15> 온라인콘텐츠 생산의 장애요인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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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계속 제작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어서 사서들 

간에도 여러 의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의견으로 5명은 앞서 분석한 온라인콘텐

츠 생산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이 관리의 문제

점에도 해당됨을 강조하였다(<표 16> 참조).

4.1.3 관리지침의 필요성

현재 온라인콘텐츠는 목적, 생산유형, 생산자, 

저장 및 보존 방식, 이용자 접근방식, 서비스방

식까지 관리의 과정과 방식이 다르다. 또한, 온

라인이라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동적 자원이다 보니 관리적 측면에서 

사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사서들이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온라인

콘텐츠 관리지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리커

트척도(1~5점)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공공

도서관 사서들이 인지하는 필요성 정도는 3.85

로, ‘필요하다(4.0)’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된 도서관 규모에 따라 

대(4.19), 중(3.82), 소(3.73)의 순으로 지침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력별로는 상(4.10), 

하(3.83), 중(3.79)의 순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었다. 대규모 소속 사서들과 경력이 15년 

이상의 중견사서들은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관리

지침을 필요성을 다른 규모나 경력 그룹보다는 

좀 더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통계적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표 17> 참조).

관리의 장애요인

도서관 규모 사서 경력
전체

(N=140) 전체

순위대

(N=26)

중

(N=50)

소

(N=64)

상

(N=21)

중

(N=78)

하

(N=41)
빈도(비율)

정보로서의 가치 부재 6(11%) 4(4%) 6(6%) 4(11%) 7(5%) 5(7%) 16(7%) 4

일회성으로 보존가치의 부재 12(23%) 16(18%) 12(12%) 6(16%) 24(18%) 10(15%) 40(17%) 3

업무 부담 21(40%) 36(40%) 45(46%) 12(32%) 58(42%) 32(48%) 102(42%) 1

관리 지침이나 정책 부재 14(26%) 33(37%) 31(32%) 15(41%) 44(32%) 19(29%) 78(32%) 2

기타 0 1(1%) 4(4%) 0 4(3%) 1(1%) 5(2%) 5

복수 응답의 총수
53

(100%)

90

(100%)

98

(100%)

37

(100%)

137

(100%)

67

(100%)

241

(100%)

<표 16> 온라인콘텐츠 관리의 장애요인
복수응답 수(%)

구분 집단규모 N 리커트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카이제곱 유의확률

규모별

대 26 4.19 0.98 84.37

4.132 0.127중 50 3.82 0.94 68.20

소 64 3.73 1.12 66.66

경력별

상 21 4.10 0.77 77.64

0.869 0.648중 78 3.79 1.09 68.79

하 41 3.83 1.07 70.09

<표 17>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관리지침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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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산량 인식분석

4.2.1 현재 생산량

제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기 시작한 시기에 공

공도서관에서는 온라인자료 수집정책, 온라인자

료 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공론화

되기 시작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

관이 자체 제작한 온라인콘텐츠의 생산이 급증하

였다. 이러한 현상이 팬데믹이라는 외적요인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디지털시대를 맞이한 

도서관의 업무변화인지 현재로는 명확하게 단정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팬데믹 요인이 사라

진 현재적 시점에서 팬데믹 때와 비교하여 생산

량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사서들은 ‘과거와 같다

(3.0)’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변화(3.36)

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팬데믹 시기가 막

을 내려도 온라인콘텐츠의 생산이 줄지 않고 조

금 더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

한 변화의 인식이 규모별, 경력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한 결과, 경력 15년 이상의 사서

들이 현재 생산량이 기존 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고 인지하고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세 그룹의 통계적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8> 참조).

4.2.2 생산량의 향후 변화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변한 사회적 단상은 새

로운 일상을 만들어 내는 문화적 현상을 겪게 되

었고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공공도서

관은 새로운 디지털 컬렉션과 디지털 기반 서비

스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온라인콘텐츠의 생산량이 어

느정도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서들의 생각

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온라인콘텐츠가 계속해서 ‘앞으로 증가될 것이다

(4.14)’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소규모 도서관에 

소속된 사서들(4.23)과 경력이 15년 이상의 중견 

사서(4.43)들이 ‘생산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예

측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큰 도서관에 소속된 사서의 향후 변화값이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규모 도서관에서는 

현재에도 온라인콘텐츠를 비교적 많이 생산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러

나 규모 및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표 19> 참조).

4.3 응답자 인식분석

4.3.1 의견 분석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온라인콘텐츠에 대

구분 집단규모 N 리커트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카이제곱 유의확률

규모별

대 26 3.42 1.17 72.54

0.335 0.846중 50 3.28 1.07 67.97

소 64 3.39 1.07 71.65

경력별

상 21 3.62 1.12 80.40

2.329 0.312중 78 3.24 1.13 66.51

하 41 3.44 1.07 73.02

<표 18>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비교한 현재 생산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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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규모 N 리커트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카이제곱 유의확률

규모별

대 26 4.00 1.10 65.44

1.273 0.529중 50 4.10 0.99 68.31

소 64 4.23 0.99 74.27

경력별

상 21 4.43 0.98 83.12

2.861 0.239중 78 4.08 1.00 67.49

하 41 4.12 1.03 69.77

<표 19> 온라인콘텐츠 생산량의 향후 변화

구분 내용

활성화 방법

∙장기적 정책 필요(기록관리 프로세스, 검색‧분류 기준, 메타데이터, 지원정책 등)

∙전문성 제고(직원교육, 전문가, 담당직원, 전담부서, 가이드라인, 저작권교육 등)

∙(양질의 콘텐츠 생산자로서)사서들의 의지 및 마인드 개선

∙국가차원의 온라인콘텐츠 플랫폼 필요(저자강연, 프로그램 등)

∙운영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

∙피드백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과물에 대한 평가 측정 방안이 필요

∙고령층을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고려

지침의 필요성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음

∙생산된 자료의 선정 및 관리, 보존 측면에서 유익

∙온라인콘텐츠 개발 및 이용에 도움이 될 것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자관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필요

관리의 어려움

∙예산, 인력과 절대적 관계이며, 충분한 지원 없이 관리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온라인콘텐츠 전담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것

∙필요하지만 어려운 일(업무부담, 필수서비스는 아님)

<표 20> 온라인콘텐츠 서비스와 관리에 대한 의견

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140명 중 46명이었고, ‘활성화 방법제

안’, ‘관리지침의 필요성’, ‘관리의 어려움’에 대

한 의견들이 대다수였다(<표 20> 참조). 제일 

먼저, 사서들은 온라인콘텐츠 생산을 활성화하

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사서교육, 직원충원, 가

이드라인 확보, 전문가양성, 매개자가 아닌 생

산자로서 사서의 의지 및 마인드 개선 등이 있

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Osuigwe(2020)는 사

서들이 도서관에서 온라인콘텐츠 생산과 서비

스 업무를 수행할 때 겪는 어려운 점 7가지로 

① 역량함양을 위한 예산의 부족, ② 모기관의 

무관심, ③ 제도적 지원 없이 직원에게만 그 책

임을 지우는 환경, ④ 직원교육에 대한 요청 무

시, ⑤ 교육시설 및 기술 인프라의 가용성 부족, 

⑥ 직원교육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의 부재, ⑦ 

신기술에 대한 직원들의 공포증을 제시하였는

데, 설문에 답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사서들

도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을 공통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온라인콘텐츠 관리를 위해서는 지

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다. 국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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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용되는 ‘관리지침이 도서관의 역할과 가치

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시스템 정착으로 생산된 자료를 관리하기에 용

이하다는 점’, ‘콘텐츠의 지속적 서비스가 가능

하다는 점’들을 지적하면서 지침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한편으로는 공공도서관에서 생산하

는 온라인콘텐츠가 도서관의 특성과 생산 목적

에 따라 형태, 보존가치 기준 등이 다양할 수 있

으므로 세부적인 기준을 다룰 수 있는 자관의 

지침 수립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

히 한 사서는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관리지침

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장의 다양성을 담기 어렵

다.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기 어려운 국가 단계

의 관리지침이 생기는 것보다는 콘텐츠를 제작

하고 보존하는 주체가 기관의 성격에 맞게 관리

지침을 수립하는 것도 업무에 있어 적절하지 않

을까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서들은 예산, 조직, 전담인력 등이 부

재한 상태에서 관련 지침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공공도서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기 힘들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특히, 도서관 프로그램을 위하

여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지만, 그 이후 

관리는 현실적인 업무부담 등을 들어 실제로 실

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4.3.2 사서들의 인식에 관한 종합적 분석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이 응답한 온라인콘텐

츠를 생산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전문 인

력 부재(21%)’와 ‘비용 부족(14%)’이고, 온라

인콘텐츠 관리부재 요인은 ‘업무부담(42%)’과 

‘관리지침이나 정책부재(32%)’가 가장 큰 요

인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공공도서관 사서들

은 온라인콘텐츠가 현재에도 과거에 비해 증가

하고 있으며(3.36),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이

다(4.14)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

지 대다수의 사서들은 온라인콘텐츠 관리지침

이 필요하다(3.85)고 답하였다. 또한, 온라인콘

텐츠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

의하지만,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관리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관리방침이나 제도 보다는 예산 

및 인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

았다. 대다수 사서는 온라인콘텐츠를 생산․관

리․보존하는 주체인 도서관에서 생산목적과 

자관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우선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비교하여 현재 

생산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온라인콘텐츠 담

당 직원이나 전문가의 부재는 생산과 관리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부각 되었다. 아울러, 공

공도서관에서의 온라인콘텐츠 생산이 앞으로

도 증가할 것이며, 생산된 온라인콘텐츠가 도

서관의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만큼 장기적인 온라인콘

텐츠에 대한 지원이나 중장기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온라인

콘텐츠의 생성, 서비스, 가치, 활용, 보존 및 관

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온라인콘텐츠 관리

현황을 알아보고 활성화를 위한 방법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크게 온라인콘텐츠의 생산, 

관리, 인식의 측면을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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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소속 도서관 규모와 

경력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데

믹 이후에도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

고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사서들은 

공공도서관에서 생산된 온라인콘텐츠를 ‘도서

관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만, 전

문가적 역량의 부재와 업무부담으로 생산과 관

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도서

관의 온라인콘텐츠 관리를 체계화하고 더 나아

가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사서들은 도서관 업무활동에서 생산되

는 다양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듯이 온

라인콘텐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

다. 공공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온라인콘

텐츠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

공된 ‘서비스 정보자원’이며 ‘현용기록물’의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

은 자관의 현황을 분석한 후 자관에 적합한 온

라인콘텐츠 등록 지침과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기록관리와 같이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규정과 지침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환

경에서는 관리지침을 수립하는 작업 또한 어려

운 작업이므로 ‘장서개발정책’ 등과 같은 자료

관리 지침에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관리 사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온라인콘텐츠 보존 및 활용의 체계화는 

앞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야 할 중요한 업

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서들은  반드시 인식

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큐레이

터’로서의 임무를 사서들이 수행해야 할 것이

다. 사서들은 앞으로 도서관 자원으로서의 가

치를 지닌 온라인콘텐츠가 더욱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

다면, 이러한 이용자가 활용하는 도서관 자원

으로서의 온라인콘텐츠는 관리되어야 하고 이

에 대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도

서관에서 제작한 온라인콘텐츠는 다양한 목적

에 의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존 자

료와는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특히 온라인콘텐츠는 디지털 자료이므로 이에 

적합한 방식 즉, 디지털 큐레이션 프로세스(선

정, 저장, 보존, 접근/서비스 제공, 폐기)에 따

라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콘텐츠

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 사서는 

디지털 큐레이터의 소임을 수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도서관이 이제 지적정보나 정보플

랫폼을 제공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생산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을 공

공도서관의 관장을 비롯하여 공공도서관 사서

들이 인지해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공공도

서관의 역할이 외부에서 이미 생산된 정보자원

의 제공이었다면, 온라인콘텐츠의 등장으로 도

서관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빠르게 변화

하는 기술적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온라인콘텐츠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문제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과 전문 교육에 대

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이 먼저 

생산자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공공도서관이 필수적인 지역사회 자산임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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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온

라인콘텐츠는 포스트 팬데믹 시기인 현재에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온라인콘텐츠는 도서관의 자

산으로 겨우 인정받는 첫 단계에 머물고 있지

만, 앞으로는 다른 디지털콘텐츠와는 다르게 

개별 공공도서관이 보유하고 각각 생산해서 지

역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그 도서관만의 특화된 

디지털콘텐츠 자료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따

라서 이제 온라인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관심

과 노력은 공공도서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이번 연구는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 대상으로 생산과 관리의 실태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므로 실무적 관리방

안에 대한 분석과 제안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

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

무적 온라인콘텐츠 관리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

록 이용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콘텐츠

의 요구와 활용에 관한 후속적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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